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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구학적 변인으로 새로운 미디어 이용변인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보

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대전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2011년 7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성, 연령, 소득 같은 기존의 인구

학적 변인의 설명력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력은 크지 않

았다. 기존 인구학적 변인에 새로운 미디어 이용변인(인터넷 이용빈도, SNS 이용빈도, 스

마트폰 이용 여부)을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온난화, 대중교통, 국정지지의 세 

가지 주제의 경우 설명력이 유의미한 증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미

디어 이용요인은 여러 이슈에 대해 안정적인 설명력을 갖지는 못했으나 시민의 국정지지 성

향을 이해하거나 지구온난화 같은 새로운 의제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는 과정에서는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인구학적 변인, 새로운 미디어 이용, 인터넷 이용빈도, SNS 이용빈도, 스마트폰 이용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is a need to adopt new

media usage variables as additional demographic variables. For the study, 500 Daejeon

citizens were surveyed in July 2011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It was confirmed

that 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gender, age and income still have effective

explanatory power, but the explained variance of dependent variables was not stable.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addition of new media usage variables(internet,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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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phone)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in explained variables in three out of ten

issues(global warming, use of public transportation, support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s national policies). Although the new media usage variables failed to

consistently explain variance on several issues, they may be necessary to understand

the public support of national policy or new agenda like global warming.

Key words: demographic variables, new media usage, internet usage frequency, SNS 

usage frequency, use of smart phone 

Ⅰ. 서 론

응답자의 사회적 또는 개인적 속성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인구학적 설문문항은 표

본의 대표성을 전집의 것과 비교해서 검토하거나 응답자들의 속성별로 반응을 비교해 보

려는 데 목적이 있다(차배근 1998). 즉 인구학적 속성은 조사표본의 대표성이나 연구결

과의 분석 차원에서 유용하다. 첫째, 조사의 신뢰도 차원에서 볼 때 국민 전체의 성, 연

령, 거주지, 종교, 학력, 직업 등의 요인은 통계청 인구조사 등을 통해서 거의 정확한 

비율이 공개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가 수집한 데이터의 인구학적 속성 비율을 국민 전

체의 비율과 비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표본의 대표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

하다. 둘째,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에서 볼 때 독립변인은 종속변인의 원인 또는 

선행조건이 되는 변인을 말한다. 독립변인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문

제에 따라 연구자가 결정하게 되는데 인구학적 변인은 대표적인 독립변인으로서 여러 사

회조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현재 사회조사에서 독립변인으로 주로 사용하는 인구학적 속성은 신체적 요인으로 성

과 연령, 사회적 요인으로 학력, 거주지, 소득, 직업, 종교, 그리고 심리적 요인으로 정

치성향, 지지정당, 투표성향 등이다. 조사목적에 따라 미디어 이용요인이나 출신지역 등

을 질문하기도 하지만 보통 성, 연령, 학력, 지역, 소득, 직업, 종교 등 5～6가지의 요인

을 질문하고 있다.

정치, 경제, 문화, 국제, 환경, 복지 등 조사의 주제가 무엇인가에 관계없이 대부분

의 사회조사에서는 이처럼 인구학적 변인을 측정하고 있고 이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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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급속한 사회변화가 이뤄지면서 같은 20대라도 다양

한 모습의 정치인식을 갖고 있고1) 성별이나 학력 수준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논쟁적 쟁점

에 대해 전혀 다른 태도를 갖는 경우가 많다. 소득이나 직업 수준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정치나 복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오늘날 인구학적 속성은 더 이상 블로그의 신뢰도를 예측함에 있어 유의미한 독립변

인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Kaye & Johnson 2004; Kim 2006; 하승태  이정교 2011)는 

연구결과도 있다. 물론 블로그 관련 연구에서 제기된 인구학적 변인의 설명력 약화를 전

체 사회조사의 설명력 약화로 일반화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인터넷 이용확대로 인

한 우리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여론조사의 정확성 문제2)
, 그리고 

몇몇 연구에서 나타나는 기존 인구학적 변인의 설명력 한계는 새로운 인구학적 변인의 

모색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인구학적 변인과 병행 사용하여 측정 이슈

의 종류나 내용과 관계없이 다양한 조사 주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조사결과의 

해석을 돕는 새로운 인구학적 변인은 없는지 탐구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독립변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동질성이 강한 같은 연령, 같은 성별,

같은 집단의 구성원이 어떤 근거에서 성격이 분화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즉 

동질적인 면이 약한 20대의 한 그룹과 50대의 한 그룹이 동일한 태도로 묶인다고 할 때,

그 그룹의 어떤 측면이 태도의 동질성을 높였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

를 로저스(Rogers 1993)의 개혁확산이론과 연계해 보았다. 이 이론에 따르면 한 사회에 

새로운 미디어가 유입되었을 때 유사한 사회․심리적 특성을 가진 집단별로 미디어를 채

택  이용하는 유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성동규․조윤경 2002). 이는 새로운 미디어

의 이용 행태에 따라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적 이슈를 보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나아가 성, 연령, 학력 등이 이질적인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미디어 

이용행태에 따라 동질적인 집단으로 묶일 수 있다는 추정도 할 수 있다. 만약 새로운 미

디어의 이용수준에 따라 시민이 갖는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등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다면, 새로운 미디어 이용은 성, 연령, 직업 등과 같은 하나의 인구학적 변인으로 측정

하고 독립변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 “대한민국 20대 리포트 <1> 선거의 해 2012년, 20대가 꿈틀거린다” (2012. 1. 2) ≪한국일보≫.

2) “어제는 문재인, 오늘은 박근혜… 여론조사마다 지지율 오락가락” (2012. 2. 8)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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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새로운 미디어 요인을 사회조사의 인구학적 변인으로 활용할 필요

성에 대해 검토 및 제안하고자 했다. 새로운 미디어 이용변인이 다양한 주제로 실시되는 

일반적인 사회조사에서 쉽게 사용되고 안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즉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미디어 이용변인이 어떤 영향력을 갖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차원이 아니라 다양한 주제에 대해 미디어 이용변인이 태도에 대해 어떤 설명력을 갖는

지 포괄적으로 접근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과 관련된 사회조

사를 실시할 때 새로운 미디어 이용변인이 보편적 독립변인으로 성이나 연령처럼 활용가

능한지를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인구학적 변인들의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력은 어떠한지를 선행사례 데이터와 본 연구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살펴보았다. 둘째, 인터넷이나 SNS 이용 같은 새로운 미디어 

이용변인의 경우 인구학적 변인으로 활용가능한지 그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했다.

Ⅱ. 선행연구

1. 기존 인구학적 변인의 설명력 검토

기존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인구학적 속성들은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지

를 살펴보기 위해 최근 수집된 데이터 가운데 4개의 데이터를 재분석했다3)
. 분석에 사용

된 데이터는 인구학적 변인의 설명력을 재검토한다는 차원에서 세종시 논란 관심 수준,

생명과학 관련 주요 논쟁 이슈인 유전자은행 설립에 대한 태도, 본인의 이념성향, 거주 

만족도 등 서로 이질적이라 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선정했다. 분석 데이터의 조사기

관, 조사 시기, 대상, 규모, 방법 등은 <표 1>과 같다.

첫째, 2009년에 충남대 사회조사센터가 수집한 세종시 관련 전국 조사 데이터를 가지

고 인구학적 변인이 세종시 논란에 대한 시민의 관심 수준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를 살

펴보았다. 질문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최근 논란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이며, 응답은 1에서 5점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무관심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

3) 이들 조사는 연구자가 데이터 수집과정에 일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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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내용 연도 대상 규모 방법 조사기관 

세종시 논란 관심 2009 전국 1005 유선 충남대 사회조사센터

유전자은행 설립 태도 2009 전국 798 유선 KAIST ELSI 프로젝트

이념성향 2010 전국 3001 가구면접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거주 만족도 2010 대전 637 유선 대전시

<표 1> 기존 인구학적 변인 설명력 검토에 사용한 데이터
(단위: 명)

 표준오차 Beta     자유도

성 별 0.335 0.084 0.135***

0.413 0.160 16.928** 12/988

연 령 -0.258 0.038 -0.293 ***

학 력 -0.441 0.062 -0.263 ***

충남북대전 -0.499 0.117 -0.133 ***

경남북대구부산울산 0.239 0.088 0.089***

<표 2> 세종시 논란 관심(2009년, n=1,001)

*** p<.001 **p<.01 *p<.05

한다. 인구학적 변인으로는 성, 연령, 학력 변인과 지역과 직업의 더미변인을 투입했다.

회귀분석 결과 성, 연령, 학력 변인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더미변인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  강원을 기준으로 충남  북  대전 변인과 경남북  대구

 부산  울산 변인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인구학적 변인의 종속변인

에 대한 설명력은 .160(p<.001)으로 나타났다<표 2>.

둘째, 2009년 카이스트 ELSI 연구팀이 수집한 생명과학 관련 사회조사 데이터를 이

용해 인구학적 변인이 유전자은행 설립 태도에 대해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지를 살펴봤다. “국가차원의 유전자은행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

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1점에서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찬성성향

이 높은 것이다. 인구학적 변인으로는 성, 연령, 학력, 소득 변인을 넣었고 지역, 직업,

종교는 더미변인으로 투입했다. 회귀분석 결과 성, 연령, 소득 변인이 유의미한 설명력

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농임어업을 기준으로 학생 변인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인구학적 변인의 설명력은 .040(p<.001)으로 

낮은 편이었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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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2010년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가 수집한 미디어 수용자 조사 데이터 가운데 이

념성향 응답을 이용해 인구학적 변인과 이념성향의 관계를 분석했다. 응답은 1에서 5점

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스로를 진보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이다. 분석과정에서 지

역, 직업, 종교는 더미변인으로 투입했으며 이외에 성, 연령, 학력, 소득 변인이 투입됐

다.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의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력은 .170(p<.001)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인 가운데는 연령변인과, 서울을 기준으로 경남  북  대구  부산  울산 변인과, 불

교를 기준으로 종교없음 변인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넷째, 지역에 대한 자부심, 애향심, 거주만족도 등의 조사는 오늘날 자치단체에서 주

로 실시하는 조사항목이다. 이에 2010년 대전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수집한 조사 데이터

를 이용해 ‘거주 만족도와 인구학적 변인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질문은 “대전에 사는 것

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며, 응답은 1에서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

록 불만족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독립변인으로는 성, 연령과 직업 더미변인이 투

입되었다. 분석의 결과 독립변인의 설명력은 .014(p<.05)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독립변

인 가운데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변인은 발견되지 않았다4)
.

 표준오차 Beta     자유도

성 -.138 .059 -.108*

.260 .040*** 2.475 20/685
연령 .073 .023 .158**

소득 .055 .014 .159***

학생 .318 .152 .168*

<표 3> 생명과학3: 유전자은행 설립 태도(2009년, n=709)

*** p<.001 **p<.01 *p<.05

 표준오차 Beta     자유도

연령 -.020 .001 -.394***

.418 .170*** 36.703 17/2946경남북대구부산울산 -.158 .035 -.087***

종교 없음 .080 .037 .050*

<표 4> 인구학적 변인이 이념성향에 미치는 영향(2010, n=3,001)

*** p<.001, *p<.05

4) 유의미한 변인이 없어 표로 제시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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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연령변인의 경우 사례가 된 4개 데이터 가운데 3건에서 유

의미한 설명력을 보였다. 성과 지역 변인의 경우 2개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

였다. 이밖에 학력이나 직업 더미변인도 각각 한 번씩 유의미한 경우가 분석됐다. 이 같

은 결과는 성, 연령, 지역 변인의 경우 어느 정도 안정된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나 직업,

학력, 종교, 소득 변인 같은 경우에는 설명력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4개 데이터의 분석결과를 근거로 사회조사에서 인구학적 변인의 설명력이 떨어졌다

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사례 데이터의 분석결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인구학

적 변인의 설명력이 안정적이지 못한 면이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결과는 사회조사 차

원에서 볼 때 두 가지 개선방향을 구상하게 해준다. 첫째, 기존에 측정하고 있는 인구학

적 변인의 측정방식을 재검토하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실제 소득이라

는 인구학적 변인이 무의미한 변인이어서가 아니라 현재 소득의 측정방식이 현실을 반영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종속변인에 대한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주로 측정하고 있는 인구학적 변인 이외에 보편적 인구

학적인 변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변인은 없는지 모색해 볼 수 있다. 독립변인

의 영향력이 낮게 나타난 것은 새로운 인구학적 변인에 대한 모색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

다.

이처럼 인구학적 변인과 관련하여 두 가지 개선방향이 있다고 할 때, 본 연구는 두 

번째인 새로운 인구학적 변인의 모색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특히 새로운 인구학적 변

인으로서 미디어 속성요인의 가능성에 주목해 보았다.

2. 새로운 미디어 이용자 특성 연구

최근 SNS, 메신저, 스마트폰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본 연구는 

이 가운데 새로운 미디어의 이용자 특성과 사회적 영향력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미

디어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를 살펴보기보다는 이러한 새로운 미디어를 이용하는 사람

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특성에 초점을 두고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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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새로운 미디어를 이용하는 사람은 개혁성의 차원에서 볼 때 비이용자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개혁성은 개혁을 채택하는 개인 혹은 대상이 어떤 사회 체계의 구

성원들보다 새로운 생각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앞서는 정도를 의미한다. 개

혁확산이론(diffusions of innovation theory)에 따르면 기술적 개혁의 채택은 개인의 개

혁성 혹은 새로운 제품을 시험해 보려는 자발성에 의해 일어난다(Atkin et al. 1998;

Neuendorf et al. 1998; Rogers 1995; 반현  민인철 2007). 개혁자들은 젊고 모험성이 강

하며, 외부활동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정보를 추구하며, 사회체계에서 새로운 

생각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선다. 또한 개혁을 먼저 인지하는 사람들은 개혁을 

보다 늦게 인지하는 사람들보다 사회참여성이 강하다(Rogers 1995; 반현․민인철 2007).

이러한 로저스의 개혁확산이론을 SNS 이용이나 스마트폰 이용에 적용한다면, 새로운 

미디어를 채택하는 개인은 개혁성 혹은 자발성 차원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있

다고 가정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스마트폰 이용이 커뮤니케이션 격차, 정치참여의 격

차, 그리고 혁신성의 차이 등을 가져온다고 제시하고 있다. 금희조  조재호(2010)는 스마

트폰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에 인구학적 속성이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했으며, 그 결과 성

별, 연령, 학력, 수입과 같은 인구학적 속성에서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

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에 정치커뮤니케이션 수준의 차이를 분

석했다.
5) 그 결과 스마트폰 이용자가 비이용자에 비하여 정치참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07, p<.01), 이는 스마트폰 채택률이 높아질수록 정치영역에서 소셜 미

디어의 영향력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정치 이슈에 대한 태도 외에 새로운 미디어나 기술의 수용에 대한 혁신성에서도 스마

트폰의 이용수준이 영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다(박인곤․신동희 2010).

이 연구에서는 수용자의 혁신성이 스마트폰 이용 만족요인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

토했다. 혁신성은 ‘나는 신제품이 나오면 빨리 교체하는 편이다’, ‘나는 새로운 매체나 

신기술에 대한 최신정보를 알고자 하는 편이다’, ‘나는 새로운 매체나 신기술을 이용하여 

생활이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로 측정됐다. 분석결과 스마트폰을 빠른 접속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수용자 그룹에서는 수용자 혁신성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발견됐다.

이 연구는 스마트폰 이용이 정치영역 외에도 미디어나 기술수용의 혁신성 같은 요인에도 

5) ‘선거 투표 참여’, ‘정당 활동 참여’, ‘정치인과의 소통’, ‘정치 선거 캠페인 참여’, ‘정치적 이유로 

인한 티셔츠 혹은 배지 착용’, ‘정치적 단, 그룹, 조직을 위한 활동’의 6가지 참여를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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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스마트폰 이용의 영향력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미디어를 언제 혹은 어떠한 목적에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이용자의 특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양일영  이수영(2011)은 스마트폰의 초기 이용자 

집단을 동기요인에 따라 유행추구형, 파워유저형, 업무관련형으로 나누었다. 이 가운데 

'파워유저형'은 적극적인 온라인 리뷰 활동으로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사회 이슈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는 초기 채택자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고 분석했다.

새로운 미디어 도입 시점에서 볼 때 손승혜 외(2011)는 기술수용모델을 이용해 스마트

폰 초기 이용자들의 채택행동을 연구했다. 그 결과 초기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채택행동

을 설명하는 외부변인으로서, 성별은 유용성, 용이성, 유희성에 설명력을 보였고 연령은 

유용성에만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의 수용은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잘 다룬다는 구체적인 경험과 관련된 효능감보다는 다양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

들이고 추구하는 경향으로서의 혁신성과 관련 있다고 보고 혁신성을 독립변인으로 분석

했다. 그 결과 개인적 혁신성은 유용성, 용이성, 유희성에 모두 높은 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는 인터넷 상에서 친구나 동료 등 지인과의 관계를 강화

하거나 새로운 인맥을 형성하는 데 활용되는 싸이월드,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미니홈

피, 블로그, 인터넷 카페나 클럽 같은 서비스를 말한다(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

흥원 2010). SNS는 기존의 인터넷 사용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영향력 및 이용특성의 차원에서 연구들이 활발히 이뤄

지고 있다. 심성욱  김운한(2011)은 소셜 미디어의 이용동기와 광고 이용 의향과의 관계

를 검토했다. 분석결과 대학생 집단의 경우 이용동기의 첫 번째 요인은 ‘사회적 연결’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하성(2006)은 인스턴트 메신저가 오락적 도구로써 뿐만 아니라 사회

적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써 전화와 경쟁관계에 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그 근거로 미국 

대학생의 경우 메신저를 편리성을 동반한 사회적 교류를 위한 채널로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구들과 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관계를 추구하

기 위해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들은 동일한 SNS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할지라도 이용자의 세대에 따라서 이용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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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SNS 서비스라 할지라도 성별에 따라서 채택하는 SNS 서비스 업체가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 성별로 볼 때 여성의 경우 미니홈피에 대한 선호도

가 남성보다 높으며, 반대로 남성의 경우 미니홈피와 같은 개인화되어 있는 미디어보다

는 지식공유 사이트와 같은 소셜 미디어를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민재 2009).

또한 SNS 이용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하여 언론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가 발

생한다는 주장도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박노일(2008)의 연구는 블로그 이용자들이 뉴

스미디어 신뢰도 차원에서 다른 응답자들과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즉 블로그 이용자들

은 종이신문, TV뉴스, 닷컴신문, 순수 인터넷신문, 포털뉴스, 블로그 중에서 블로그를 

가장 높게 신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해외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라 인터넷 이용행태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결과를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이용시간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Bimber 2000; Hargittai & Shafer 2006; Jackson et al. 2001; Hargittai 2008). 또한 

온라인을 이용한 자본향상(capital enhancing) 활동, 예를 들어 금융, 정치, 정부관련 정

보를 추구하는 것은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속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Howard

et al. 2001; Hargittai 2008). 하이타지(Hargittai 2008)는 SNS 이용이 이용자의 인종,

성별, 부모의 학력 수준 등 학생의 인구학적 속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다인종으로 구성된 대표적인 대학인 일리노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

한 결과 특정 단일 사이트 이용에 있어서는 여학생과 남학생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

았다. 그러나 여학생들의 경우 통합 SNS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향이 남학생보다 유의미

하게 많았다. 학부모의 교육 수준에 따라서도 학생이 이용하는 SNS 종류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대졸자인 경우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경향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인구학적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유사한 방식

으로 SNS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용방식을 갖고 있으며 그에 따라 기존 인

구학적 속성의 특성은 분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이용경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로서 한국정보화

진흥원(2011)의 2010년 정보문화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조사는 인터넷 

이용자와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정보 이용능력, 소통능력, 온라인 사회참여 현황 등 정보

문화와 관련된 광범위한 연구결과를 보여 준다. 주요 조사결과들은 응답자들의 인구학적 

속성에 따라 정보문화와 관련된 여러 변인의 결과가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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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온라인에서의 정서공유 욕구와 실제 경험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

이 발견됐다. 정서공유 욕구는 10대가 강한 데 비하여 실제 정서공유 경험은 20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생산 능력은 성이나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성이 여성

보다 정보생산 능력을 갖춘 비율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20대가 정보생산 능력을 갖춘 비

율이 높았다. 정보교류 능력 즉 인터넷 상에서의 메일교류, 블로그 개설 및 운영관리,

온라인 메신저 사용 등의 능력은 50대 이상의 경우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에서 정보거래 능력 즉 인터넷 뱅킹 활용, 전자민원 서비스, 예약, 예매, 물품구매의 경

우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별로는 20～30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커뮤니케이션 및 참여성의 측면에서 볼 때 인터넷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의 경우 10대와 20대는 각각 70.3%, 73.8%로 나타났으나 50세 이상은 

41.2%로 그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인터넷에서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응답 비율은 남성, 20대, 인터넷 이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응답자들에서 높게 나왔다. 인

터넷 이용일 수가 많을수록 온라인을 통한 사회참여, 예를 들어 여론조사, 온라인 투표,

사회이슈나 정책관련 토론 등과 같은 사안에 적극적인 편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인터넷 상에서의 정서공유, 정보생산, 정보거래, 의사표현 등의 능력이 

응답자의 인구학적 속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은, 동일한 인구학적 속성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터넷 이용행태에 따라 유사한 그룹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태도

의 관점에서 다르게 묶일 수 있는 집단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결과를 보면, 스마트폰 활용목적은 이용자의 64.2%가 정

보획득, 47.7%가 커뮤니케이션 교류, 43.2%가 오락 목적으로 나타날 만큼 스마트폰은 

정보의 획득과 커뮤니케이션과 관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이용자에게서 

온라인투표, 정책토론, 기부 등 사회참여에 적극적인 경향이 나타났다. 이 결과 역시 스

마트폰 이용 여부에 따라 유사한 인구학적 속성을 가진 사람이 서로 다른 정치태도나 사

회참여의 경향을 가진 집단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유사한 인구, 사회학적 배경을 가졌다고 해도 새로운 미디어

의 이용속성에 따라 사회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이러한 새로운 미디어 이용 요인이 인구학적 속성의 하나로서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

치는 독립변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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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문제

기존연구들이 인구학적 변인을 측정하고 종속변인과의 관계에 관심을 두었다면 본 연

구는 인구학적 변인 자체에 초점을 두었다. 즉 사회의 변화를 반영해 성과 연령처럼 고

정적으로 측정하는 인구학적 변인 외에 다른 변인들을 추가할 필요성은 없는지를 탐색하

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과 관련된 사회조사를 실시할 때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독립변인으로 새로운 미디어 이용변인을 채택할 가치가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했다.

4가지 사례를 분석한 결과 기존 인구학적 속성요인들은 성과 연령의 경우 여전히 종

속변인에 대한 설명력을 갖고 있지만 그 외 변인의 경우 설명력이 안정적이지 못한 경향

이 나타났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인터넷, SNS,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를 이용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할 때 정치적, 사회적 태도의 관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급변하는 커뮤니케이션 

환경과 사회 계층의 복잡성과 다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인구학적 변인의 모색이 필요하

다고 보았고 대안으로 미디어 속성요인에 주목하였다. 이때 기존 변인을 대체하는 변인

으로서의 새로운 변인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인구학적 변인에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변인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기존 변인의 설명력을 검토하고 새로운 미디어 이용변인 가운데 간결성의 

차원에서 어떤 변인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할지를 검토한 후, 이어서 새로운 미디어 이용

변인을 추가했을 때 종속변인의 설명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미디어 이용변인이 일반적인 사회조사에서 쉽게 사용하고 안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가를 탐색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기존 인구학적 변인이 다양한 주제의 종속변인에 대하여 갖는 설명력

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연구의 간결성 차원에서 볼 때 새로운 미디어 이용변인 가운데 어떤 

변인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한가?

연구문제 3: 새로운 미디어 이용변인은 다양한 종속변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설

명력을 갖고 있는가?

연구문제 4: 기존 인구학적 변인에 새로운 미디어 이용변인을 추가할 경우 종속변

인에 대한 설명력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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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1. 연구방법 개관

인구학적 변인으로서 미디어 이용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유선전화를 이용

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충남대학교 사회조사센터에서 수행했으며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의 본 조사에 앞서 6월 28일 16명을 대상으로 전화를 이용한 사전조사를 실

시했다6)
. 사전조사를 통해 설문문항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워딩 문제, 그리고 응답자 반

응을 검토하고 제기된 문제를 수정하여 본 설문을 완성했다.

본 조사는 대전  충남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대전  충남 지역은 공업과 서비스 도

시의 성격 그리고 농  임  어업의 특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응답자들의 성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일반적인 인구학적 변

인으로서의 미디어 이용변인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정당 지지에 편중된 성향

을 보이지 않고 정치적으로 중도적 성향을 가진 대전  충남지역을 선택하여 불필요한 지

역성의 영향력을 배제하고자 했다.

가중치 부여 전 가중치 부여 후

지 역
대전 60.0 60.0 

충남 40.0 40.0 

성 별
남성 46.8 49.6 

여성 53.2 50.4 

연령(만)

20대 23.2 23.2 

30대 18.0 23.8 

40대 24.2 23.4 

50대 19.4 15.2 

60대 이상 15.2 14.4 

<표 5> 응답자의 성, 연령, 지역 구성
(n=500, %)

6) 본 조사는 7월 8일, 10일, 14일 사흘간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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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대전 300명, 충남지역 200명 등 총 500명을 대상으로, 대전과 충남의 성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근거한 비례할당추출법을 사용했다. 전체적인 조사결과는 성  연령 

구성비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해 분석했다7)
. 기본적인 응답자 특성은 <표 5>와 같다.

2. 자료측정 및 검토

조사는 크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나누어 측정했다. 독립변인으로는 기존 사회

조사에서 보편적으로 질문해 온 인구학적 속성요인과 새로운 미디어 이용요인으로 구성

했다. 기존 인구학적 속성 요인으로는 성, 연령, 학력, 지역, 소득, 직업 등 6개 문항을 

질문했다. 새로운 미디어 이용 요인으로는 인터넷 이용빈도, 인터넷 이용경력, 스마트폰 

이용여부, SNS 이용빈도, SNS 이용경력, 메신저 이용빈도 등 6개 문항을 측정했다.

심미선(2010)은 최근 다중 미디어 연구의 문제점으로 미디어와 미디어 서비스 개념의 

혼동을 지적한 바 있다. 인터넷과 메신저, 미니홈피  블로그를 별개의 미디어로 구분하

여 측정한 이미영 외(2010)의 연구를 사례로 하여, 미니홈피와 블로그는 인터넷 서비스

의 한 형태이고 메신저는 휴대폰 서비스인데 이를 별개의 미디어로 간주하였다고 제시했

다(심미선 2010). 또한 미디어 개념의 혼동은 연구자가 미디어의 공급자, 이용자, 서비

스 중 무엇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며, 무엇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미디어

에 대한 구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심미선의 다중 미디어 이용연구에 대한 비판

적 고찰을 감안하면 미디어 이용의 양이나 영향력을 측정하는 경우는 미디어 구분을 철

저히 하여 미디어 이용행태의 중복 측정을 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미디어 이용행태보다는 새로운 인구학적 변인과 설문을 모색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미디

어 서비스나 미디어 공급자 등 다양한 개념을 반영한 복수의 설문안을 만들고 측정했다.

새로운 미디어 자체가 미디어간에 서로 관련되어 있고 복잡한 성격을 갖는 만큼 한 가지 

개념만으로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내용과 서비스를 혼합한 여러 

방향으로 측정하였다.

종속변인의 경우 본 연구는 새로운 미디어가 특정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나 그 

결과를 심층적으로 살피는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등 다양한 주제의 사회조사에 

대해 보편적으로 사용가능한 인구학적 변인을 연구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조사 이

슈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종속변인은 거주만족도, 사회 안

7) 30대 남성의 할당량을 완성하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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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 온난화 불안, 대중교통 이용, 1회용품 사용, 이념성향, 투표의사, 참여성, 원자력 

안전성 평가, 그리고 국정지지 등 모두 10개 항목을 질문했다.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했다8)
. 주요변인의 측정방법은 <표 6>과 같다.

요약 질문내용

종속변인

거주 만족도
경제적인 면, 직업, 건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생활에 어

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사회 안전도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온난화 불안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뭄이나 홍수 같은) 문제들로 인해 어

느 정도 불안을 느끼십니까? 

대중교통 이용 평소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한다

1회용품 사용 평소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념성향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본인이 이념적으로 어떤 성향이라고 보십니까? 

투표의사
내년에 치러질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선거에 투표하실 의향이 있으

십니까?

참여성
정치문제와 관련하여 본인의 의견을 밝히기 위해 정당 및 각종 시민

단체에 가입하거나 혹은 서명운동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원자력 안전성 국내외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국정지지 국내외 문제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 지지도

독립변인

인터넷 이용빈도 평소 다음 미디어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스마트폰이용 포함)

SNS 이용빈도
싸이월드, 트위터, 페이스북같은 소셜네트워킹 서비스를 얼마나 자

주 이용하십니까?

메신저 이용빈도
평소 네이트온이나 MSN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서비스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인터넷 이용경력 인터넷을 이용하기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십니까?

SNS 이용경력
싸이월드,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같은 소셜네트워킹 서비스, 즉 

SNS를 이용하기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시는지요?

스마트폰 이용여부 현재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표 6> 종속변인과 독립변인의 요약과 사용된 질문

8) 응답성격상 참여성은 4점으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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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점수설명

거주 만족도 3.16 3.00 1.00 1 5 높을수록 더 만족

사회 안전도 2.74 3.00 0.90 1 5 높을수록 더 안전

온난화 불안 3.50 4.00 1.09 1 5 높을수록 더 불안

대중교통 이용 3.53 4.00 1.35 1 5 높을수록 더 이용

1회용품 사용 3.76 4.00 1.19 1 5 높을수록 더 자제

이념성향 3.14 3.00 0.86 1 5 높을수록 더 보수적

투표의사 4.42 5.00 1.15 1 5 높을수록 투표의사 높음

참여성 1.66 1.00 0.94 1 4 높을수록 더 참여성 높음

원자력 안전성 2.95 3.00 0.93 1 5 높을수록 안전성 더 믿음

국정지지 2.42 2.00 1.02 1 5 높을수록 더 지지

인터넷 이용빈도 4.33 6.00 2.10 1 6 높을수록 자주 이용

SNS 이용빈도 2.49 1.00 1.64 1 5 높을수록 자주 이용

메신저 이용빈도 3.18 4.00 1.79 1 5 높을수록 자주 이용

스마트폰 이용여부 1.35 1.00 0.48 1 2 ①이용 안함  ②이용함

인터넷 이용경력 5.10 6.00 2.48 1 7 높을수록 오래 이용

SNS 이용경력 2.94 2.00 2.12 1 6 높을수록 오래 이용

연  령 2.74 3.00 1.35 1 5 높을수록 고연령

학  력 4.09 5.00 1.33 1 6 높을수록 고학력

소  득 4.91 5.00 2.25 1 9 높을수록 고소득

성 1.50 2.00 .050 1 2 남성1, 여성2

<표 7>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점수 설명
(n=500)

측정된 변인을 종속변인과 독립변인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이들의 기술통계 결

과를 살펴보면 <표 7>과 같다9)
. 자료분석은 PASW 18.0을 이용했으며, 성  연령 가중치

를 부여한 자료를 사용했다.

9) 원자력의 경우만 n=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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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1. 기존 인구학적 변인의 설명력 검토

[연구문제 1]은 기존 인구학적 변인이 다양한 주제의 종속변인에 대해 갖는 설명력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는 인구학적 변인으로 성, 연

령, 직업, 학력, 종교, 가구소득을 측정했다. 기존에 주로 측정하는 인구학적 변인의 설명

력을 파악하기 위해 측정된 6개의 인구학적 변인을 갖고 10개 종속변인에 대한 회귀분석을 

했다. 이 중 직업과 종교 변인은 더미변인으로 만들어 투입했다(<표 8>참조).

종속변인 유의미한 독립변인(Βeta)      자유도

1 거주 만족도
연령(.143*)
소득(.406***)
기타종교(.128**)

.459 .181 7.092*** 14/372

2 사회 안전도

성(-.198**)
연령(.181*)
소득(.209**)
자영업(-.192*)

.309 .062 2.814** 14/372

3 온난화 불안 성(.159**) .251 .028 1.784* 14/372

4 대중교통 이용
성(.218**)
소득(-.266**)
학생(.308**)

.426 .151 5.899*** 14/372

5 1회용품 사용
연령(.222**)
화이트칼라(.246*)
블루칼라(.214*)

.264 .035 1.996* 14/372

6 이념성향 .157 -.012 .671 14/372

7 투표의사
연령(.227**)
학력(.301***)
기타종교(-.111*)

.324 .071 3.109*** 14/372

8 참여성

소득(.186**)
블루칼라(-.178*)
학생(-.288**)
종교없음(-.176)

.322 .070 3.072*** 14/372

9 원자력 안전성  .251 .026 1.715 14/356

10 국정지지 연령(.417***) .412 .139 5.434*** 14/372

<표 8> 10개 종속변인에 대한 기존 인구학적 변인의 설명력 검토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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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볼 때 이념성향과 원자력 문제를 제외하고 인구학적 변인이 유의미한 설

명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연령 변인이 거주 만족도, 사회 안전도, 1회용품 사용, 투표

의사, 국정지지 등 5개 종속변인에 대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변인은 4개 이슈에 대해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였는데 구체적으로 거주 만족도, 사회 

안전도, 대중교통 이용, 참여성 변인이다. 성변인의 경우 사회 안전도, 온난화 불안, 대

중교통 이용 등 3개 변인에서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였다. 학력변인의 경우 투표의사 주

제에 대해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였다. 더미 처리한 직업과 종교 변인의 경우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였는데, 종교의 경우 불교를 기준으로 종교 없음이나 기타 종교의 

경우 만족도, 투표의사, 참여성 차원에서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기존 인구학적 변인의 독립변인으로서의 설명력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연령, 성, 소득 변인은 3～5개 주제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그러나 설명력의 양( ) 차원에서 보면 기존 인구학적 변인의 설명력은 높지 않

다고 할 수 있다.  값을 기준으로 만족도가 .181, 대중교통이용이 .151, 국정지지가

.139 임을 제외하면 나머지 종속변인들은 인구학적 속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2～

7% 수준으로 높지 않은 편이다. 국정지지의 경우 연령변인만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결과는 현재의 인구학적 변인이 다양한 이슈에 대한 시

민의 태도를 설명하는 데 어느 정도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념이나 국정

지지와 같은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설명력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여 준다.

2. 미디어 이용요인 간의 상관도

[연구문제 2]에서는 연구의 간결성 차원에서 볼 때 새로운 미디어 이용변인 가운데 어

떤 변인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미디어 이용변

인으로 인터넷 이용빈도, 인터넷 이용경력, SNS 이용빈도, SNS 이용경력, 메신저 이용

빈도, 스마트폰 이용여부 등 모두 6개의 질문을 사용했다. 각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

펴보면 <표 9>와 같다.

분석결과 미디어 이용변인 간에는 대체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

를 들면 인터넷 이용경력과 인터넷 이용빈도 사이의 상관관계가 r = .899, SNS 이용빈

도와 SNS 이용경력 사이의 상관관계가 r = .836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메신저 이용

빈도와 스마트폰 이용의 상관관계가 .607로, SNS 이용빈도와 메신저 이용빈도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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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빈도

SNS

이용빈도

스마트폰

사용여부

인터넷

이용경력

SNS

이용경력

메신저

이용빈도

인터넷 이용빈도 1 .565 .422 .899 .571 .308

SNS 이용빈도 .565 1 .542 .570 .836 .586

스마트폰 이용여부 .422 .542 1 .403 .500 .607

인터넷 이용경력 .899 .570 .403 1 .580 .254

SNS 이용경력 .571 .836 .500 .580 1 .547

메신저 이용빈도 .308 .586 .607 .254 .547 1

<표 9> 미디어 이용변인의 상관계수 행렬표

피어슨 r 계수, 양방검증. p < .001

변인 설명 요인1 요인2 요인3

인터넷 이용빈도 .81 

SNS 이용빈도 .8605 

스마트폰 이용여부 .88 

인터넷 이용경력 .80 

SNS 이용경력 .8865 

메신저 빈도 .74 

아이겐 값 3.06 1.02 .74

분산(%) 51.00 67.99 80.27

<표 10> 미디어 이용변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상관관계도 r =.586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상관관계가 지나치게 높

은 변인들을 중심으로 미디어 이용변인의 수를 축약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측정척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투입변인의 수를 축약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했다(<표 

10> 참조). 추출변인수를 3개로 지정하여 요인을 추출한 다음 직각회적 방식으로 요인분

석을 했다. 분석결과 SNS 이용빈도와 SNS 이용경력이, 스마트폰 이용여부와 메신저 

이용빈도가, 인터넷 이용빈도와 인터넷 이용경력이 각각 단일 요인으로 묶이면서 모두 

3개의 요인이 추출됐으며 총 설명된 분산의 백분율은 80.27%였다. 요인 분석결과 6개로 

측정한 미디어 이용 요인은 3개 요인으로 축약하면 SNS이용요인, 인터넷이용요인, 스

마트폰과 메신저이용요인으로 묶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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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 분석결과와 요인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새로운 미디어 이용요인으

로 투입할 문항을 3개로 축약했다. 우선 인터넷 이용경력과 인터넷 이용빈도 사이의 상

관관계가 높게 나타나고 단일 요인으로 묶였기 때문에, 경력 혹은 빈도 중 한가지로만 

질문해도 응답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SNS 이용빈도와 SNS

이용경력 사이에도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면서 단일 요인으로 묶였기 때문에 이 중 한 

가지만 선택해도 응답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경

력과 이용빈도 개념 가운데 이용빈도 개념을 선택했다. 이용빈도 개념은 경력 개념에 비

하여 시간이 지나도 응답유목 워딩을 고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한 

기존 미디어 수용자 조사에서 자주 사용되는 유목이기 때문에 다른 조사결과와도 비교하

기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선택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이용여부와 메신저 이용빈도의 경우에도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

나고 단일요인으로 묶였기 때문에 단일 문항으로 투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았다.

SNS 이용빈도와 메신저 이용빈도는 3개 요인으로 지정하여 추출했을 때는 단일 요인으

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보면 r =.586로 비교적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즉 네이트온, MSN, 카카오톡 같은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와 싸이월드,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SNS가 서비스의 성격은 다르지만 둘 중 한 가지의 빈도만 측정해도 두 

가지 서비스의 이용자 성향이 어느 정도 반영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SNS 빈

도만 측정해도 메신저 빈도의 특성이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메신저 이용빈도를 

제외하고 전화와 인터넷의 특성을 결합한 새로운 미디어라는 점에서 스마트폰을 또 하나

의 독립변인으로 선택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6가지의 새로운 미디어 이용과 관련한 변인 가운데 인터넷 

이용빈도, SNS 이용빈도, 스마트폰 이용여부의 3개 질문을 본 연구의 최종 독립변인으

로 도출하였다. 이 중 인터넷 이용빈도와 SNS 이용빈도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의 인터

넷과, SNS, 메신저 이용빈도나 양과 관련한 응답자 특성을 대표적으로 반영할 설문 문

항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스마트폰 이용여부를 추가함으로써 이동 중에도 수시로 인

터넷이 가능한 응답자들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 새로운 미디어 이용 문제를 1개 문항

으로만 측정할 경우 응답자 특성을 탐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본 연구에서는 최

종적으로 3개 문항을 도출하고 이를 이용해 새로운 미디어의 독립변인으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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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미디어 이용변인의 설명력 검토

[연구문제 3]은 새로운 미디어 이용변인이 다양한 종속변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설

명력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문제 2]를 통해 추출된 3개의 새로운 미디

어 이용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측정한 10가지 태도를 종속변

인으로 하여 각각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편의상 인터넷 이용빈도를 ‘인터넷’으로, SNS

이용빈도를 ‘SNS’로, 스마트폰이용여부를 ‘스마트폰’으로 표기했다.

분석결과 10개의 종속변인 가운데 거주 만족도, 대중교통 이용, 이념성향, 국정지지 

등 4개 변인에 대해서만 미디어 이용변인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사회 안전도, 지구온난화, 1회용품 사용, 투표의사, 참여성, 원자력 안정성 등에 대

해서는 미디어 이용변인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나타내지 않았다. 유의미한 설명력을 나타

낸 종속변인에 대한 유의미한 독립변인의 Beta값과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량을 제시하면 

<표 11>과 같다. 인터넷 이용빈도의 경우 10개 중 거주만족도, 이념성향, 국정지지도,

대중교통 이용 등 4개 종속변인에 대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이용여부의 경우 거주만족도, 대중교통 이용, 국정지지 등 3개의 종속변인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SNS 이용빈도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의 경우만 유의

미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독립변인(Βeta)     자유도

거주 만족도
인터넷(.171**) 

스마트폰(-.107*)
.199 .034 6.812*** 3/496

대중교통 이용

인터넷(-.187**)

SNS(.121*)

스마트폰(-.113*)

.199 .034 6.841*** 3/496

이념성향 인터넷(-.159**) .168 .022 4.778** 3/496

국정지지
인터넷(-.210***)

스마트폰(-.124*)
.347 .115 22.407*** 3/492

<표 11> 새로운 미디어 이용변인의 설명력

* p<.05, ** p<.01, *** p<.001



54 조사연구

[연구문제 1]의 결과 기존 속성 가운데 연령요인이 10개 중 5개 이슈에서, 또한 소득 

요인이 10개 중 4개 요인에서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진 것과 비교하면 새로운 미디어 이

용변인 특히 인터넷 이용빈도의 경우에도 유의미한 설명력이 자주 나타난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응답자의 국정지지도나 이념성향과 같이 정치적인 태도에 있어서는 새로운 미

디어 이용이 설명력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국정지지 변인의 

경우 다른 종속변인에 비하여 높은 설명력을 보여  값이 .115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

과는 미디어 이용변인이 다양한 이슈에 대해 모두 설명력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지만,

국정지지 같은 정치나 정책판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감안할 때 응답자의 국정지지 수준을 묻는 여론조사의 경우 새로운 미디

어 이용변인 특히 인터넷 이용빈도나 스마트폰 이용여부를 인구학적 변인으로 활용할 가

치가 있다고 제안할 수 있다.

4. 새로운 미디어 이용변인 투입과 설명력 변화

[연구문제 4]를 통해 기존 인구학적 변인에 새로운 미디어 이용변인을 추가할 경우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새로운 미디어 이용변인의 

독립변인으로서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미디어 이용변인의 설명력만을 

단독으로 분석하여 그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보다는 기존 인구학적 변인에 새로운 미디어 

이용변인을 추가할 경우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인구학적 속성요인을 투입했을 때의 설명력( )

에 새로운 미디어 이용변인을 추가하였을 때의   변화량을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연

구문제 1]에서 유의미한 설명력이 자주 타나난 성, 연령, 소득 변인에 학력변인을 더한 

4개를 투입한 후 인터넷 이용빈도, SNS 이용빈도, 스마트폰 이용여부를 투입하여  

변화량을 살펴보았다(<표 12> 참조).

분석결과 새로운 미디어 이용변인을 추가 투입할 경우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량이 전

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값을 기준으로 하여 새로운 미디어 이용변

인을 추가했을 때 유의미한 변화를 보인 경우는 온난화(p<.05), 대중교통(p<.05), 국정지

지(p<.01)의 3가지 경우였으며 이념성향의 경우 p<.1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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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인 모 형      

변화량
 자유도 모형2의 유의미한 

거주 만족도
1 .404 .154

.014
18.641*** 4/382 소득(.380***), 

스마트폰(-.130**)2 .421 .162 2.141 7/379

생활 안전도
1 .233 .045

.011
5.502*** 4/382 성(-.176**)

소득(.186**),2 .255 .048 1.462 7/379

온난화 불안
1 .154 .013

.028
2.307 4/382 성(.158**)

연령(.159*)

인터넷빈도(.149*)2 .227 .034 3.730* 7/379

대중교통 이용

1 .365 .124

.019

14.704*** 4/382
성(.208***)

소득(-.292***)

SNS빈도(.145*)

스마트폰(-.134*)
2 .390 .136 2.790* 7/379

1회용품 사용
1 .195 .028

.009
3.765** 4/382

연령(.243**)
2 .216 .029 1.156 7/379

이념성향
1 .117 .003

.020
1.333 4/382

인터넷빈도(-.180**)
2 .183 .016 2.584 7/379

투표의사
1 .262 .059

.009
7.067*** 4/382 연령(.252***)

학력(.308***)2 .278 .060 1.167 7/379

참여성
1 .238 .047

.011
5.740*** 4/382

소득(.175**)
2 .260 .050 1.473 7/379

원자력
1 .212 .035

.001
4.307** 4/366

성(-.205***)
2 .216 .028 .186 7/363

국정지지
1 .370 .128

.027
15.170*** 4/381 연령(.275***)

인터넷빈도(-.153*)2 .405 .149 4.083** 7/378

<표 12> 새로운 미디어 이용변인 투입과 설명력 변화

* p < .05, ** p < .01, *** p < .001

조사결과 가운데   변화량이 큰 것은 온난화 문제와 국정지지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

다. 기존 인구학적 변인과 새로운 미디어 변인을 투입했을 때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변인은 Beta값을 기준으로 온난화 문제의 경우 성(.158), 연령(.159), 인터넷 이용빈도

(.149)로 나타났다. 국정지지의 경우 연령(.275)과 인터넷 이용빈도(-.153)로 나타났다.

이념성향의 경우 인터넷 이용빈도의 Beta값이 -.18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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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인구학적 변인에 새로운 미디어 변인을 추가 투입했을 때 전체 주제에 대

해 유의미한 설명력의 변화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온난화, 대중교통 이용, 국정지지와 

같은 주제들은 기존의 인구학적 변인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가 설명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국정지지도와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의 경우 기존 인

구학적 변인만 투입할 때보다 새로운 미디어 이용변인을 투입할 때 그 변인에 대한 설명

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오늘날 정치 태도에 있어서 인터넷이나 스마

트폰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영향력이 개인의 태도 형성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그러나 정치태도에 대한 변인 외의 원자력 안전이나 거주 만족도 등과 같은 종속변인

의 경우 아직까지는 새로운 미디어 이용변인을 이용한 설명력 변화가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같은 사실은 인터넷, SNS, 스마트폰 이용 등의 변인이 아직까지는 주로 

국정지지와 같은 정치태도에 주로 설명력을 갖는 변인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Ⅵ. 소결 및 한계

2000년 이후 우리사회가 국제화, 다변화, 경제위기, IT 이용확대 등으로 급변하면서 

동질적이라고 여겨져 온 집단 내에서도 서로 다른 다양한 사고와 인식을 갖게 됐다. 그

러한 과정 속에서 현재 사회조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구학적 속성 요인은 설명력의 한

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로운 미디어 이용요인이 인구학적 변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실증 데이터를 수집하여 검토했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볼 때 기존 인구학적 변인의 독

립변인으로서의 영향력이 여전히 유효한 면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설명력의 

차원에서 보면 기존 인구학적 변인의 설명력은 높지 않았다. 특히 이념이나 국정지지 문

제의 경우 유의미한 설명력이 발견되지 않거나 약하게 나타났다. 이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시민 태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인구학적 변인의 모색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인터넷 이용 관련 요인은 아직까지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보편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국정지지, 지구온난화, 대중교통 이용과 같은 이슈에 

대해서는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국정지지와 같은 시

민 성향을 이해하거나 지구온난화 같은 새로운 의제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미디어 이용변인에 대한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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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지지에 대해 유의미한 설명력이 나타난 것은 시민들이 새로운 미디어를 이용해 

다양한 주제의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기보다는 주로 정권에 대한 평가 차원의 커뮤니케이

션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사람들이 새로운 미디어를 

이용해서 정치, 환경, 자부심, 원자력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정보를 나누기보다는 현 

정부의 평가 즉 국정 지지도 수준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을 주로 나누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미디어의 영향이 다른 분야보다 국정지지도라는 종속변인에 두드러진 영

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이 타당성을 갖기 위해

서는 사람들이 새로운 미디어를 가지고 주로 무엇을 하는가라는 메시지 차원에서의 분석

결과가 뒷받침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여러 한계를 갖고 있다. 우선 다수의 종속변인과 독립변인을 설정  분석했

기 때문에 개별 독립변인의 특성이나 설명력, 상호작용성 문제가 간과될 수 있다. 독립

변인의 관계 등을 검토하여 새로운 변인 내지는 그룹으로 만든 후 이에 대한 종속변인의 

관계를 검토할 경우 새로운 미디어 이용에 대한 종속변인에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날 여

지도 있다. 또한 다양한 이슈에 대한 독립변인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해 보기 위하여 종속

변인을 10개 항목으로 정했는데, 전화조사의 특성상 다수의 질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개 변인을 1개 질문으로만 처리하여 분석의 깊이와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기존 

독립변인과 새로운 독립변인 등 다수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데 중점

을 두는 과정에서 각 종속변인에 대한 세밀하고 구체적인 분석 및 정보제시가 부족하다

는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적으로 볼 때 스마트폰 이용자 비율이 증가 추세인 만

큼 스마트폰의 영향력은 계속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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